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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경제 통합을 향한 아프리카의 여정: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추진 배경과 과제

2021년 1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AfCFTA는 기존 지역경제공동체(REC)가 가진 한계를 넘

어 아프리카 대륙 내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산업 발전,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고자 한다. 완전한 작동을 위하여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협상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향후 AfCFTA를 통한 무역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역내무역 증진, 생산역량 강

화, 산업화를 촉진하며 대륙의 경제 성장과 빈곤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경하(한국수출입은행)

2018년 르완다에서 개최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비즈니스 포럼 
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paulkagame/39107668010/in/album-72157692922230481/

아프리카의 경제 통합을 위한 노력

아프리카 국가 간의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은 1963년 아프리카단결기구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OAU)의 창설을 시발점으로 한다. 아프리카연

합(African Union: AU)의 전신인 OAU는 아프리카인들의 연대와 단결을 목적

으로 하는 범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 이념을 바탕으로 창설되었다. 그

러나 유럽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의 영향으로 인해 OAU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며 회원국의 인권 유린 및 정변 사태에 대한 개입을 회피하여 국

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으며 아프리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현상

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사실상 통합 기구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기구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1977년에 해체되었다. 

이후 OAU를 승계하여 2002년에 출범한 AU는 이전 OAU가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 철폐, 식민지배 종식 등의 정치적 어젠다에 초점을 둔 것과는 달

리 대륙의 경제 및 사회개발, 지역통합, 평화 및 안보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 관

심을 두고 인권 유린 등의 상황에서 회원국 내정에 간섭할 권한을 가졌다. 그

리고 아프리카의 자주적 지역통합 달성을 위한 시발점으로 지역의 경제적 통

합을 위하여 1975년 라고스 행동계획(Lagos Plan for Action)1과 1991년 아

부자 조약(Abuja Treaty)2을 바탕으로 아프리카경제공동체(Africa Economic 

Community: AEC)를 창설하였다.

AEC는 궁극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문화적 개발과 경제통합을 목적

으로 하며, 체계 확립을 통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립, 개발, 인적 및 물적 자

원의 동원 등을 추구한다. 1994년부터 2028년까지 34년 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 대륙의 경제적 통합을 이룰 계획이며, 지역경제공동체(REC: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지역 단위의 경제적 통합을 

위해 등장했다.

현재 AU는 동부(EAC, IGAD), 서부(ECOWAS), 남부(SADC), 북부(AMU), 중부

(ECCAS), 중남부(COMESA), 그리고 북부 및 사하라 이남 지역(CEN-SAD) 총 

8개의 REC를 AEC의 구성체로 인정하였으며, 이 외에도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마노강동맹(MRU), 인도양위원회(Indian Ocean Commision: IOC),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UEMOA), 대호수지역국제회의(ICGLR)가 존재한다. 

이중 가장 오래된 REC는 ECOWAS로 1975년 설립되었으며, EAC는 케냐, 우

간다, 탄자니아의 주도로 1967년에 창설되었으나 10년 만인 1977년 해체된 

후 2000년 재설립되었다.

아프리카 REC 현황 
출처: 일본 외무성(2016).

AU 회원국들은 REC를 통해 역내 교역 확대 및 경제적, 정치적 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의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1) FTA(회원국 간 관세 철폐 

협의), 2) 관세동맹(역외 공동관세 협의), 3) 공동시장(회원국 간 생산요소의 자

유로운 이동 협의), 4) 경제동맹(단일통화 출범, 5) 경제동맹(경제적 통합 및 공

동의회 설치 등 정치적 통합) 단계까지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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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회원국 중복 현황 
출처: Capon(2019).

그러나 현재까지 8개 REC의 역내 통합 수준은 낮은 편이다. AU의 2020년 

아프리카 다중 지역통합 인덱스(The African Multidimensional Regional 

Integration Index: AMRII)3에 따르면 REC는 AEC에 도달하기 위하여 0~1

점 범위에서 평균 0.67점을 기록해야 하나, 현재 REC 평균은 0.56점으로 임

계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임계치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준 공동체는 

EAC(0.68)와 ECOWAS(0.77) 단 두 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REC가 오히려 지역통합의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장 큰 요인은 회

원국들의 REC 중복 가입 문제이다.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는 ‘스파게티 볼 효

과’(Spaghetti bowl effect)로 일컬어질 만큼 1개 이상의 REC에 중복으로 가

입한 상황이다. 에티오피아, 르완다, 지부티, 부룬디,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리비아 9개 국가는 3개 이상의 REC 회원국이며, 30개 이상의 국

가는 2개 이상의 REC에 가입했다. 국가마다 다른 규정과 통관절차 등으로 인

해 REC 중복 가입은 무역 과정에서 거래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이에 따른 시간

과 노력, 자원 낭비는 지역 내 통합을 더욱 어렵게 했다. 특히, REC별 발전단계 

및 통합 수준이 FTA(SADC, ECCAS, COMESA), 관세동맹(ECOWAS), 공동시

장(EAC) 등 서로 다른 상황에서 회원국의 REC 중복 가입은 지역통합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였고, 그 결과 REC를 통한 역내무역 증진과 경제통합은 큰 진

전을 보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의 무역장벽으

로 작용하며 후생손실을 초래하였다.

대륙 단위 자유무역협정(CFTA)의 첫발을 내딛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협

정은 54개국 13억 인구를 연결하는 무역 조약으로 아프리카의 역외 수출 구조

를 변화시키고 기존 REC 간 경제통합의 수준 차이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며 역내 

교역의 확대를 통한 아프리카 대륙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UNCTA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프리카의 총수출 대비 역내수출 비중

은 12.7%로 유럽(68.5%), 아시아(58.5%), 아메리카(53.6%)와 비교하여 약 

1/5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역내수입 비중도 12.9%로 유럽과 아시아의 1/4

에 미치지 못했다. 원자재는 아프리카 상품 수출 중 약 77%로 큰 부분을 차지

했으며, 반대로 수입의 경우에는 제조품이 약 65%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아

프리카 경제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한 단점을 갖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수준도 낮다. 또한, 식료품은 연료를 제외한 원자재 수입

의 약 78% 그리고 전체 원자재 수입의 4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식량 공급 관련 문제 발생 시 혹은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 시 국내 식량안보에 

큰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배경에서 AfCFTA는 AEC

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력 프로젝트로써 REC마다 상이한 정책 및 규정을 통합

하고 아프리카 국가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며 노동 및 자본 등 생산

요소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역내무역을 증진하고 대륙 단위의 가치

사슬을 구축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빈

곤 감소 및 경제적 발전을 이루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세계은행은 AfCFTA는 2035년까지 아프리카 역내무역 81% 증가, 총수출 

29% 증가, 실질소득 7%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약 3천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4 또한, 역내무역 활성화를 통해 

고용률 1.2% 증가, GDP 1~3% 증가, 무역적자 50% 감소 등의 경제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 밖에도 FDI 증가, 비즈니스 활성화 등이 예상된다.5

AfCFTA의 출범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2018년 1월 “아프리카대륙자유

무역지대“라는 명칭이 공식 채택된 이후 2019년 5월 22개 국가가 비준을 완

료하며 같은 해 7월 공식 출범하였고, 코로나로 6개월 연기된 후 2021년 1월 

공식 발효되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창설에 동의한 54개 회원국 중 46개

국(85.2%)이 비준을 완료했는데, 이는 2015년부터 협상을 시작했음에도 여

전히 최소 비준국 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삼각자유무역지대(TFTA)6와 비교하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에리트레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AfCFTA에 서명을 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며,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는 마다가

스카르, 모잠비크, 라이베리아, 리비아, 수단, 남수단, 소말리아 7개국이다. 

AfCFTA 비준 현황(2023.3월 기준)

AfCFTA 협상은 3단계로 나눠져 진행되는 중이다. 1단계 협상(Phase Ⅰ)에서

는 상품 무역 의정서, 서비스 무역 의정서, 분쟁해결 기준 및 절차 의정서와 그 

부속서의 내용을 협의하고, 2단계 협상(Phase Ⅱ)에서는 지적재산권 의정서, 

경쟁정책 의정서, 투자 의정서를 다루며, 마지막 3단계 협상(Phase Ⅲ)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의정서를 다룰 예정이다. 2023년 2월에 열린 제36차 AU 정

상회의에서 2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인 지적재산권 의정서, 경쟁정책 의정서, 

투자 의정서 초안이 승인되면서 이제 3단계 협상만이 남은 상황이며7, 2023년 

3월 기준 아프리카 대륙에서 교역 중인 5천여 개의 제품 중 88.3%에 대한 원

산지 규정 관련 협의 또한 완료된 상태이다.8 참여에 동의한 모든 회원국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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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장벽의 97%를 철폐해야 하는데 UN에 의해 최빈개도

국(LDC)9으로 분류된 국가는 일반 품목에 대하여 10년 이내, 그 외의 국가는 5

년 이내 관세 철폐를 완료해야 하며, 민감 품목의 경우 LDC는 13년, 그 외의 국

가는 10년 이내 관세 철폐를 완료해야 한다(역내무역의 약 10%를 차지하는 

3%의 보호대상 예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관세 

철폐로 인해 세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국가의 경우 재정 상황 악화에 대

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출 증대를 통해 세수 손실을 상쇄하며 

후생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10

아프리카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써 AfCFTA에 대한 

기대

AfCFTA는 역내외 무역을 활성화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현재 아프리카에

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며 가치사슬에의 진입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AfCFTA에는 우려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대표적으

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가 자유무역으로부터의 혜택을 독식할 가능성이

다. AfCFTA는 회원국별 경제 규모의 격차가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으로, 동남아

시아국가연합(ASEAN)과 카리브공동체(CARICOM)와 비교하여 국별 소득격

차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아프리카에서 경제 규모가 큰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3개국은 전체 아프리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11 이 3개국은 아

프리카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들로 아프리카 전체 제조활동 부가가치

(Manufacturing Value Added: MVA)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모로

코까지 합산하면 70% 이상을 4개국이 차지하는 상황이다. 3개국은 아프리카 

전체 역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전체 역내 수출의 35%, 

수입의 15%를 차지하는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 내 생산과 소비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AfCFTA를 통해 창출되는 편익은 제조업 

및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더 발달된 소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식할 가능성

이 크며, 반대로 이들 국가와 경쟁해야 하는 인프라 및 산업 발달 수준이 낮은 

국가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AfCFTA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인프라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아프리카 대륙은 넓은 면적으로 인해 역내 시장 간의 거리가 매

우 먼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더욱 심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역내 시장을 분절화(fragmentation)하며 인접

국과의 경제교류를 저해하고 역내무역의 거래 비용을 높이면서 역외무역 의존

도를 높였다. 현재 아프리카 55개 국가 중 LDC로 분류된 국가들의 인프라는 매

우 열악한 수준으로, 특히 미흡한 교통 및 전력 인프라는 상품 생산과 운송 등

을 어렵게 하여 AfCFTA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으로 인한 편익을 얻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회원국 간 인프라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은 AfCFTA 효과적 

시행을 위한 주요 과제이나, 이는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

축에 큰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AfCFTA을 완전히 이행하

여 역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로 ‘범

아프리카 지불 결제 시스템’(PAPSS: Pan-African Payment & Settlement 

System)과 '시범운영‘(Guided Trade Initiative: GTI) 이 있다. PAPSS는 아프

리카 수출입은행(Afreximbank)이 개발한 서비스로 아프리카 대륙 내 국가들 

간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국경을 넘는 금융 시장 인프라로 아프리카 국가 간 

실시간으로 현지 통화로 안전한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2022년 1월에 출시한 

동 서비스는 이미 출시 전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UEMOA) 6개국에서 성공

적으로 시범 운영되었고, 시범 기간 동안 결제 비용 및 시간의 감소, 국제 결제

를 위한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담 감소, 중앙은행의 국제결제 시스템 감독 강화

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12

2022년 6월 기준으로 PAPSS 네트워크는 8개국의 중앙은행, 28개의 상업은

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말까지 모든 회원국의 중앙은행, 2025년

까지 모든 상업은행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범위도 

쇼핑, 송금, 급여지급, 주식 거래, 비즈니스 거래 등으로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거래 비용을 절약하며 대륙 내 금융 거래를 촉진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13

PAPSS의 결제 구조 
출처: PAPSS 웹사이트

GTI는 AfCFTA의 대륙 전체에 대한 적용을 앞두고 AfCFTA 무역이 실질적으로 

운영 및 실행 가능한지, 참가국들의 관세 및 세입 당국이 수출입 처리를 할 준

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10월에 출범하였다.14 관세

율표를 제출한 국가를 우선으로 아프리카 5개 지역과 8개 REC를 대표하는 총 

8개 국가(가나, 카메룬, 이집트, 케냐, 모리셔스, 르완다, 탄자니아, 튀니지)를 

선정하였다. 참여국들은 GTI 아래 96개 품목에 대하여 비쿼터, 무관세(quota-

free, duty-free)로 거래하며 매년 품목 수와 참여국이 추가될 예정이다.15

AfCFTA의 완전히 작동을 위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협상 및 개선이 필요한 상

황이다. 그러나 이미 5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며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다양

한 노력을 하고 있기에 AfCFTA는 기존 REC의 한계를 넘어 아프리카 지역 경제

를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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